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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is study was done to identify the significance of smoking experiences in high school girls, and to define

essential structures of the experience. Methods: A phenomenological approach was used for this study. Data were col-

lected using in-depth interviews. Study participants were 8 high school girls who had experience with smoking. The method

proposed by Giorgi (1985) was used to guide the process of data analysis. Results: Themes which emerged from the data

were: ‘Beginning to smoke affected by surroundings’, ‘Self intention to begin smoking’, ‘Stimulated smoking drive (appetite)’,

‘Giving emotional comfort’, ‘Mood of overlooking teenagers’ smoking’, ‘Smoking dead zone’, ‘Knowing that smoking is not

suitable’, ‘Habitual smoking’, ‘Prejudice against women smoking’, and ‘Admitting that women smoke’. Conclusion: The

findings provide an understanding of the smoking experience by high school girls and indicate that in order to develop the

most effective nursing interventions to help female adolescents stop smoking, consideration needs to be given to the devel-

opmental stage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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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필요성

2007년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흡연율 중 여학생 흡연율의 증가가 눈에 띈다. 특히 중2 여학생

의 2006년도 흡연율은 6.4%로 성인 여성의 흡연율 5.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여학생을 위한 흡연예방과 금연교

육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Korea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

여학생의 흡연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성장기에 있는 청

소년이라는 점과 2세의 임신과 출산을 책임질 여성이라는 점이

다. 청소년기는 신체, 정신,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으

므로 담배와 같은 독성 물질에 노출될 경우 그 손상 정도는 성

인보다 훨씬 심각하다. 니코틴에 노출된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보다 많은 니코틴 수용체를 만들어내는데 이와 같은 특징이

니코틴 중독을 유발한다(Woolf, 1997). 또한 흡연은 폐암의 가

장 큰 유발요인으로 흡연기간과 흡연량에 따라 그 위험도가 증

가하게 되는데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였다면 흡연기간도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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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흡연량도많아지게되므로폐암의발생률과사망률도높

아지게 된다(Wiencke & Kelsey, 2002; Yi, Jeon, Son, & So,

2007). 실제 20세 미만 흡연청소년 폐암의 위험도는 성인 남성

의 2배이며 15세 미만 흡연청소년의 위험도는 25세 이상 성인

의3.5배라고한다(Hegmann et al., 1993). 더욱이청소년기에

호기심과 타인에 대한 모방으로 시도되는 각종 행위들은 습관

화가되기쉬우며청∙장년기건강으로이어지게되므로(Yang,

Kim, Kim, Choi, & Koh, 2005) 흡연과 같이 건강에 위해한

행위들을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생각된다.

흡연하는 여학생들의 흡연에 대한 기대감과 동기 수준은 남

학생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십대들은 날씬해지려는 욕망과 몸

매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흡연을 하게 된다(Wiseman, Turco,

Sunday, & Halmi, 1998). 그녀들은 담배를 피우면 어른이 된

것 같고, 독립성과 성적인 매력, 사회성 면에서 자기 이미지 구

축에도움을받는다고생각하여흡연하는여학생의52.9%는금

연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French & Perry, 1996). 또한

젊은 여성들의 흡연은 자아존중감과 불안, 그리고 우울과도 밀

접한 관련이 있으며(Kim, Kim, Kim, & Baik, 2001; Williams

& Adams-Campbell, 2000), 담배를 피우지 않는 여학생보다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자아상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French & Perry, 1996).

그러나 여학생의 흡연이 임신과 출산 시까지 지속될 경우 임

부와 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흡연은 여성의

수정능력을 감소시켜 불임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 중에도 유

산과 사산은 물론 신생아 돌연사와 임신합병증까지 야기한다.

출산 시에도 저체중아를 낳거나 고위험 신생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유즙에함유된니코틴은모유의양을감소시켜신생아의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Jones, Riley, & Dwyer,

1999; Milberger, 1998).

따라서 청소년의 흡연에 관한 중재는 금연보다는 예방교육에

중점을둘필요가있을것으로생각된다. 또한여학생을위한예

방교육에는 다양한 흡연의 원인에 역점을 두어 정신∙사회적인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체방안과 흡연이 모성과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내용이 포함되어야할 것이다.

청소년의 흡연 행위는 흡연 시도단계를 거쳐 규칙적 흡연단

계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흡연 시작 전 또

는 습관적인 흡연자가 되기 전에 청소년에 대한 흡연 예방교육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Choi, 2000). 따라서 청소년에게 효과적

인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제 흡연 경험이 있는 청

소년들의 주관적인 경험이 내포된 흡연 경험에 대한 이해가 필

요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여학생의 경우 다양한 흡연동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규범상 노출을 꺼려하여 그들

의 흡연 경험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에 따른 중재방안을 마련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수행된 청소년 흡연과 관련된 양적 연구를 살펴보

면 Cheong (2003)의 청소년들의 흡연 실태 및 흡연 예방교육

효과를 본 연구에서 남학생의 흡연율은 4.8%에서 2.6%로 교육

후 2.2%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은 1.6%에서 1.8%로 0.2%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고, Lee, Hwang, Park과 Lee (2005)가 흡연

과 가족기능과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 남녀 모두에서 흡연 학생

이비흡연학생보다가족기능이더나쁜것으로나타났으며,Han

(2002)이 흡연 예방교육 적용 후 지식과 태도를 본 연구에서중

재 후 지식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태도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간호중재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실질적인경험의이해에대한자료에근거해서 프로

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본다. 질적 연구로는 Chung (2001)

이 고등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흡연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가있으나청소년여학생들을대상으로그들의관점에서흡

연의경험을알아보고자한연구는거의없는실정이다. 이에본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흡연이 여학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밝혀 간호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흡연하는 청소년 여학생에서 흡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소와 의미를

밝혀내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청

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의 구성 요소는 무엇이며 이들 경험은

어떤 구조를 지니고 있는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 여고생의 흡연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귀납적 서술연

구이다.

연구참여자선정및윤리적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B시 소재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흡연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이었다. 참여자들은 현재 흡연을 하

고 있거나 흡연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로 해당 학교의 교사를 통

하여 처음 만남이 이루어졌다. 참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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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면담방법 및 면담내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에 본

연구에 자의로 참여하겠다고 동의한 대상자들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결정한 이후 각 참여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다시

연구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면담 시 녹음을 하

게 될 것임을 설명하고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연구 참여를 원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거

절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다.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 동의서의

내용을 읽고 충분한 시간을 준 다음 서명을 받았다.

연구자의준비

질적 연구의 도구는 연구자 자신이므로 연구자는 연구준비

단계에서 연구자 자신이 연구도구로서 사용될 준비가 되어 있

어야 한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에서 질적 연구를 강의하는 교수, 박사학

위 논문을 질적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그리고 30년 이상을 고

등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로 구성되

었다. 본 연구자들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질적 연구방법론,

간호철학, 간호과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고 다수의 질적 연구 세

미나나 학회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자료수집

자료 수집 기간은 2007년 2월에서 5월까지였고 처음 연구

참여자는 10명이었으나 2명은 면담이 계속되는 동안 자신들이

흡연하고 있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힘들어하여 중도탈락하

고 총 8명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의 심층면담은“참여자들

은 흡연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까?”라는 개

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였다. 면담을 하기 전 연구자가 미리 준비

한 다과를 참여자들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가 가실 때 연구

질문과 관련된 면담을 시작하였다. 내용에 따른 즉각적인 질문

을 활용하면서면담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갔다.

면담장소는 참여자들이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면담이 이

루어지도록 학교의 상담실을 이용하였으며 시간은 참여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수업이 끝난 후로 정하였다.

면담시간은 1회 40분에서 60분 정도가 소요되었으며 연구자

는 면담을 하면서 메모노트를 이용하여 참여자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내용과 연구자의 떠오르는 생각 등을 기록하였다. 초

기 면담내용을 보면서 부가적인 면담이 필요한 경우 제2, 제3

의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면담하는 동안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들이 생각나면 연구자에게 알려줄 것을 부탁하

여 부가적인 전화면담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이 자신의 경험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 새로운 자료가 나오

지 않는 시점을 자료의 포화상태로 보고 자료 수집을 마쳤다.

수집된 자료를 녹취하였는데 녹취된 내용을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연구자가직접 필사를 하였다. 

자료의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Giorgi (1985)가 제시한 현상학

적인 방법을 근거로 분석하였으며분석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과 면담한 내용을 녹음하였으며 그 녹음한 내

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의 말 그대로를 글로 옮

겨 기술하였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느낌을 얻으려고하였다.

둘째, 기술된내용에서청소년여학생들의흡연경험과관련하

여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추출하였다. 이 의미단위는 참여자

의 말을 그대로 분석 노트에 의미단위의 목록으로 작성하였다.

셋째, 추출된 문장 혹은 구에서 찾아낸 의미단위와 관련된 진

술들을 다시 묶고 단위를 간호학 언어로 전환하여 그 의미를 구

성하였다.

넷째, 찾아낸 의미단위들을 유사한 것끼리 분류하고 주제범

주를 찾고 구성요소를 분류하였다. 경험의 구성요소를 작성하

여 각 참여자에게 어떻게 이 구성요소들이 나타나는지를 점검

하였다. 현상학적인 연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와 질적 연

구의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자, 그리고 국문학 전공자로부터

자문을 구하였다.

다섯째, 전후맥락과 관계성 및 관점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구성요소를합성하고 흡연 경험의 구조를 구성하였다.

여섯째,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연구 참여자 2명에게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여주어 내용이 그들

의 본래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현상학 연

구의 경험이 많은 간호학 교수 2인에게 의뢰하여 연구의 일관

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또한 본 연구자는 Guba와 Lincoln (1989)이 제시한 신빙성

(credibility), 적합성(fittingness), 감사가능성(autitability),

그리고 확정성(confirmability)의 4가지 기준을 준수하면서 질

적 연구의 엄밀성을 확립하려 하였다. 우선 본 연구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괄호 처리하여 중립을 지키면서 면담과정에 영향

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으며, 둘째로 본 연구자의 지식적인 편견

을 개입시키지 않음은 물론 연구 참여자들과 질적 연구 전문가

들로부터 본 연구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의

미 있는 진술을 추출하고 주제, 주제군, 범주의 조직과정을 표

로 보여주고 참여자의 진술을 분석의 근거로 제시하여 감사가

능성을 지키려고 하였다. 이상의 앞의 세 가지 기준을 준수하면

서 확정성을 획득하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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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의미의구성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의 구성요소는‘흡연 동기’, ‘흡연

충동’, ‘사회의 무관심’, ‘흡연의 영향’, ‘여성 흡연에 대한 시

각’으로 축약되었다(Table 1). 참여자들의 흡연 동기는 주변의

영향과 본인이 흡연을 하고 싶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흡연을 하

게 되면서 참여자들에게 흡연은 마음의 위안을 주는 요소였으

며 주변에서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실 때는 담배를 피워보았기

때문에 담배가 절실히 피우고 싶다는 흡연 충동을 느꼈다고 한

다. 또한 참여자들은 청소년 흡연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을 경험

했는데 이는 흡연을 묵인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안전하게 담배

를피울수있는흡연의사각지대가있음으로알게된것이다. 참

여자들에게미치는흡연의영향은참여자스스로가흡연이몸에

안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과 이제는 담배를 끊을 수 없이 흡

연에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학생의 흡연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성의 흡연에 대한 편견과 여성의 흡연을 인정하는

여성의 흡연에 대한 두 가지의 시각을 경험하게 된다(Table 1).

흡연동기

주변의 영향으로 흡연 시작

연구 참여자들이 담배를 접하게 된 것은 담배가 해롭다는 것

을 모르는 중학교 때부터였다. 동아리 선배가 반강제적으로 담

배를 피울 것을 권유하였으며 그런 선배의 태도에 눌려서 담배

를 피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는 주

변에서 하나 둘씩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참여자들과

친했던 친구들까지도 담배를 피우게 되니까 그냥 따라 피우게

되었다. 주변에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없을 때는 안 피웠는데

친구 따라 담배를 피우게 되면서는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고 한다.

친했던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가 나쁜 불량스런 학생

이었거든요. 그 언니가 한 번 피워봐라 이랬어요. 약간 반

협박식으로그래서 피우기 시작했어요(참여자 5).

저는 처음에 누가 권해서가 아니고 친구가 피워서 저도 그

냥 따라 피웠어요(참여자 2).

Category Theme clusters Theme

Motive of smoking Smoking start effected by surroundings Smoking by threatened enforcement
Smoking with the friends

Self intention to start smoking Curiosity about smoking
Chic appearance
Diet effect
Disobeying

Impulse of smoking Stimulating smoking drive (appetite) Smoking while drinking
Mood of instigating smoking
Eager to smoking

Giving emotional comfort Desperate need to smoke
Not boring

Social indifference Mood of overlooking teenagers’ smoking Adults’ insignificant reaction
Easy to buy cigarette
School’s generous treatment on the matter
Powerless no-smoking education

Smoking dead zone Master how to smoke avoiding getting caught
Possible to smoke concealing themselves

Influence of smoking Knowing that smoking is not suitable Signal of bad health
Acknowledging bad point of smoking
Cheating on parents
Stained bad smell of cigarette

Habitual smoking Habitual smoking
Can’t control smoking
Addicted to smoking

View on women smoking Prejudice on women’s smoking Boyfriend’s advice to stop smoking
Smoking affects on pregnancy
Image concern
Generous treat only to the male students’ smoking

Admitting women smoking Women smoking without restraint

Table 1. Smoking Experience in Female Adolescents



흡연을 동경하게 됨

연구 참여자들은 중학교에 들어오면서부터 흡연에 대해 막

연한 동경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나이에 담배 피우는 모습은

멋있게 느껴졌고 자신들도 한 번 피워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갖

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외모에 한창 치중할 나이의 여고생인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살이 빠졌다는 친구들을 부러워하게 되

었다. 또한 담배를 끊었던 참여자들도 선생님과 부모님에게 꾸

중을 듣거나 화가 나면, 반항적으로 담배를 찾게 되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

어릴 때 흡연하는 사람은 멋있어 보이니까(중간생략). 담배

를 끊으면 살이 찌고 담배를 피우면 살이 쏙 빠지게 되요.

그런 애들 많아요(참여자 4).

선생님이 열 받게 할 때는 애들이 생각난다 하면서 화가 나

거나 슬플 때는 다 피워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안 좋거나

하면 담배를 피우고 싶어요(참여자 2).

흡연충동

흡연 욕구를 자극함

연구 참여자들은 주변의 유혹에 약한 청소년들로서 그들에

게 담배 피우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청

소년들은 주로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는데 담

배를 피워본 경험이 있는 참여자들은 친구들의 권유가 아닌 자

신들의 욕구에 의해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 그곳에서 참여자들

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접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흡연에

대한 욕구는 간절하다고 한다. 또한 자신들은 학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학교 안의 벤치에서 골초인 선생님들

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담배에 대한 욕구를 끊을 수

없다고 한다.

우리 나이 또래는 노래방이나 PC방 많이 가잖아요. PC방

이나 노래방 가면 꼭 담배를 피워야 해요. 안 그러면 거기

서 참을 수가 없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 술맛이 써요. 그럴

때 담배를 한 대 피우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술을 딱 먹

고 나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참여자 1).

제친구가교무실앞에서벌을섰거든요. 두시간째계속서

있었어요. 추운데 선생님들이 담배 다 피우시니까 속으로는

아 나도 빨리 내려가서 담배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대

요(참여자 7).

마음의 위안을 줌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시기로 가정과 학교

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 참여자들

은 가정에서 부모님이 싸울 때 기분이 안 좋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게 된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

와 가족들이 갈등이 있거나 남자친구하고 헤어졌다거나 선생님

께 꾸지람을 들은 경우에는 담배에 대한 생각이 절실하다고 한

다. 담배를 피우는 순간은 갈등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너그럽게

변한다고 한다. 또한 참여자들은 흡연이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

거나 무료함을 달랠 때도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다.

잔소리, 엄마 아빠 싸울 때, 싸우면요 기분도 나쁘고요 갑자

기 짜증이 나요. 엄마 아빠 싸우니까 괜히 옆에서 돌아가지

고밖에나가서한대피우고와서엄마아빠말리고(중략)...

가족들이랑 싸웠다거나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거나 선생님

께 혼났다거나 그럴 때요(참여자 2).

담배 피우면 하나도 안 심심해요. 누구 기다릴 때 담배 피우

면 안 심심해요. 할 일 없다가 아 맞다 담배 있지 하면 그래

피우자 하고 피워요(참여자 5).

사회의무관심

청소년 흡연을 묵인하는 분위기

참여자들은 자신들 몸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어른이 되었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른들이 가진 생활습관의 좋고 나쁨

을 판단하지 못하고 무조건 어른들을 따라하려고 한다. 흡연도

어른들이 되기 위한 모방행동으로 볼 수 있다. 어른들은 참여자

들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며 꽁초를 아

무데나 버리지 말라는 정도만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도

금연을 강조하기보다는 벌만 줄 뿐이었다. 그러므로 참여자들

은 자신들의 흡연을 어른들이 말로만 승인하지 않았을 뿐 행동

으로는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요즘은 어른들이 지나가다가 봐도 아무 말도 안하거든요

그냥 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라하고 가고... 어른들이 조

그만 게 담배 피우나 이런 얘기 안해요(참여자 7).

선생님들도 화장실에 담배 냄새나고 담배 피우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확 지나가고그래요.

안 해요 아무것도. 징계받는 중에 걸리면요 몇 대 후려맞고

끝나요(참여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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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의 사각지대

참여자들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흡연

을 해왔으며 심지어 학교에서 흡연 때문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끊지 못하였다. 더욱이 같이 흡연을 하는 친구

들과어울리면서학교와어른들의감시가소홀한곳과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정보를 나누게 되었다. 참여자

들은 인적이 드문 골목과 PC방 그리고 커피숍 등을 드나들면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으며 사복을 입었을 때는 어디에서든지 자

유롭게 담배를 피울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자들은 감시

의 눈이 미치지 못하는 그들만의 사각지대를가지고 있었다.

옆에보면D동에안으로살짝들어가면골목길같은좁은공

간이 있어요. 거기 완전 담배 피우라고 만들어 놓았어요(참

여자 5).

징계당하면서피우는경우도있어요. 왜냐하면징계할때청

소만 시키고 거의 수업도 안 들어가고 선생님 관리도 안 받

으니까 징계할 때 오히려 더 많이 피워요(참여자 6).

하루에12-15개피피워요. 골목길같은복도가있는데선생

님들은 동떨어져 있는 곳이라 잘 안 오시거든요. 교실의 대

형 TV 뒤에서도 피우고요. 이곳이 차라리 완전 사각지대예

요. 도서관 앞 담 넘어가서도피워요(참여자 8).

흡연의영향

흡연이 안 맞음을 알게 됨

처음에 참여자들은 다양한 동기로 흡연을 하게 되었다. 흡연

을 지속하거나 끊었다 다시 피우게 되면서 자신의 몸에 안 맞으

며 다양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몸이 개운하

지 않고 기침을 하고 가래를 자주 뱉어내면서 기관지가 안 좋아

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몸은 담배냄새로 찌들어서 노화과정

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흡사하고 다른 냄새를 맡을 수 없게 되었

다고 한다. 비염에 치아까지 누렇게 치석이 생기다 보니 외관상

으로도 남들에게 나쁜 인상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몸

에 밴 담배냄새 때문에 어머니께 꾸지람을 듣지만 참여자는 담

배를 끊으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만 끊은 척하

면서 어른들을 속이게 된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

끼기 때문에 흡연을 계속 하다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지 못하고 기관지가 너무 안

좋고 딱 느껴지거든요(참여자 1).

끊은 상태에서 얘들이 딱 피우고 나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

든요. 담배냄새가 아니고 이게 무슨 할아버지 냄새, 악취도

아니고 오래된 냄새, 담배냄새는 담배냄새인데 담배냄새가

옷에 찌든 냄새, 처음에는 그렇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담배를 피우는 얘들과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만나서 얘기

하면 할아버지 냄새가 나요(참여자 8).

엄마는 끊은 걸로 알고 있고.... 어 알겠다 이렇게 하면 일

단 들키는 것은 손냄새나 들어올 때 확 냄새나는 것 엄마들

이 검사하잖아요. 너 담배 피웠어 안 피웠어 하면 손에서

냄새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인제 진짜 안 피울께 끊을께

하고 그 다음부터는손냄새를 조심하는거죠(참여자 7).

흡연에 길들여짐

참여자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담배를 피

우게 되고 담배를 피우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을 마시게 되

었다고 한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술을 살 때는 꼭 담배를 사게

되었다. 이렇게 습관이 되다보니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면 폐암

에 걸린다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았

다. 단지 여자라는 것 때문에 20살이 되면 끊어야지라고 결심

을 하지만 이미 중독이 되어 잘 안 끊어질 것이라고 스스로 속

단을 한다. 흡연을 해도 임신해서 아이 잘 낳은 성공사례를 기

대하면서 흡연을 한다고 한다. 참여자들의 이와 같은 생각은 그

들이 금연하려고 금연초, 패치 등의 방법을 다 써 보았지만 다

소용없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만든다.

술을 마시면 술맛이 쓰잖아요. 그럴 때 담배를 한 대 피우

면 괜찮아지거든요. 그게 습관이니까 이제 술을 딱 먹고 나

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거예요(참여자 2).

내 친구도 안 피우면 금단현상 일어나는 얘들도 있고 불안

해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우는 거지 왕따 당할까봐

피우고 이렇지는 않아요. 자기도 중독이 되었으니까요(참

여자 4).

여성흡연에대한시각

여성 흡연에 대한 편견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학생인 참여자들은 남학생과 다

른 시각으로 비춰진다고 생각한다. 남학생들의 경우 남들이 다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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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버스 정류장이나 골목길에서 피우고 지나가는 어른들도

그냥 지나간다. 그러나 여학생들의 흡연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남학생보다 숨어서 피워야 될 때가

많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주로 노래방이나 PC방에서 담배를

피웠고 사복으로 갈아입으면 성인인지 학생인지 구분이 안 될

거라는 생각에서커피숍에서도피웠다고 한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흡연을 하는 남학생조차 여성의 흡연에

대해서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되고 여자들이 담배 피우는 모

습은 보기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가부장적인 생각에서 비

롯된 여성에 대한 편견이라고 생각하게되었다.

옛날에 사귀었던 오빠가 저한테 끊어라 해서 3개월 끊었어

요. 그런데 친구들이 옆에서 계속 피우니까 3개월 동안 참

다가 폭발되어서 그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다시 피웠어

요(참여자 7).

남자들이 담배를 안 피우면 무슨 아이도 아니고 이러고 여

자들이 담배 피운다 하면 여자가 무슨 담배고....(참여자 2) 

남자애들은 마지막으로 빌면 좀 봐주고 앞으로 피우지마

하고 몇 대 때리고 마는데 여자애들은 징계 넘기는 것 같아

요(참여자 3).

여성 흡연을 인정함

여성의 흡연을 바라보는 시각은 많이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대학 내에서 담배 피우는 여성들을 바라보는 것이 눈에 익숙해

져버렸고 여성의 흡연율이 올라가면서 담배는 여성과 남성의

구별 없이 모두의 생활습관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같

이 어울리는 남학생들로부터 스스럼없이 담배를 권유받는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담배를 피우는 여

학생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대대적

으로 일고 있는 금연운동으로 성인들은 담배를 끊고 있지만 여

성의 흡연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추세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요즘은 스스럼없이 니 없나 그러면 주고 그래요(참여자 5).

내 친구는 남자애들 하고 놀면 남자애들이 그냥 자 이러면

서 준대요. 저 안 피우는데 나 안 피우는데 이러면 여자애

들 다 피우는데 넌 안 피운다고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기

도 하고....(참여자 2).

요즈음 여자애들 안 피우는 애들 없잖아요. 안 피울 것 같으

면서도 대부분 다 피워요. 한 반에 반 이상이 피우고 여학생

이 더 많고 나가면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는 게 길에도 보여

요(참여자 7).

논 의

본 연구는 실제로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여학생들을 대상

으로 그들에게 흡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

는지 그 구성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는 청소년 여

학생의 흡연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이들에게

금연중재프로그램에 활용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우선, 참여자들의 흡연 동기를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친구 등

주변의 권유 및 호기심과 멋스럽다는 느낌 때문에 담배를 피우

기 시작하였다. 여학생들은 처음에는 흡연을 원하지 않았으나

흡연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흡연을 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청소

년기여학생들로서흡연이다이어트효과도있으면서피우는모

습이 반항적으로 멋스럽게 보였다고 한다. 이는 청소년기의 특

징이 잘 반영된 것으로 그들은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의행동을모방하려하며억제된환경에서벗어나려는경향

을 보이는데(Chung, 2001) 주로 주변 환경과 가족, 그리고 동료

집단의 행동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Hayes와 Plow-

field (2007)도 청소년이 담배를 시작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은 동료의 압력이라고 하였으며, Falkin, Fryer과 Ma-

hadeo (2007)도 그들이 금연을 시도할 경우에 우정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였다.

여학생의 경우 낮은 자아존중감을 흡연으로 대체하고 있었

는데(Park, 2005), Wiseman 등(1998)은 이들이 흡연을 통해

부모와 사회에 대한 반항과 도전, 호기심을 표현하며 동료들 사

이에서 좀 더 성숙되고 세련된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기 때문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점은 본 연구 참여자들이 멋스럽게 혹

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꾸중을 듣고 반항적으로 보이려고 담

배를 시작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참여

자들의 흡연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

과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야 하며 그들 스스로가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학교나 가족

이 관심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흡연에 대한 충동은 연구 참여자들이 담배를 피울 줄 알기

때문에 갖게 되었다고 한다. 술을 마시게 되면 담배가 더욱 생

각나고, 십대들이 모이는 PC방이나 노래방에서 다른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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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우는 것을 보거나 심지어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담배 피

우면서 지나갈 때 그 연기만 맡아도 담배가 생각난다고 하였다.

더욱이 참여자들은 학교나 가정에서 어렵고 우울한 상황을 겪

게 되었을 때 흡연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으며 심심할 때는

담배가 외로움을 달래기에 좋은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

었다. Kam 등(2000)은 청소년의 흡연은 가정환경, 부모환경,

학교생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며 Chung (2001)은 집에

서 혼자 지내는 청소년의 경우 몰래 흡연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흡연으로 만족감을 얻는다고 하였다. 이는 대학입시

에만 치중해야 하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청소년

기에 자아정체감을 확립할 수 없어(Erikson, 1980) 스스로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한 개선과 이해가 필요하다

고 본다.

참여자인 여학생들이 흡연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사

회가 청소년 흡연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점 때문이었다.

참여자는 처음에 친구를 따라 담배를 피우게 되었고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한 갑을 사서 피웠다고 한다. 참여자들은 사복을

입고 나가 쉽게 담배를 살 수 있었으며 흡연하다가 들켜도 학교

의 징계수위는 가벼웠고 금연교육은 항상 똑같아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여겼다. 어른들은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한두 번

타이를 뿐, 청소년의 흡연을 알고도 묵인하는 분위기였다. 더

욱이 참여자들은 골목길이나 도서관 같이 선생님의 눈앞에서

도 들키지 않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까지 파악할 정도의

요령까지 습득하게 되었다. 이처럼 청소년의 흡연은 건강에 대

한 인식과 관심이 결여된 상태에서 별다른 비판 없이 받아들여

졌고(Chung, 2001) 그 후 사회와 어른들의 무관심속에서 흡연

이 하나의 일상적인 행위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 Cheong

(2003)도 부모의 최종학력이 낮을수록 청소년의 흡연율이 높

다고 하였으며 Lee 등(2005)도 가족 갈등, 부모동거 여부와 사

회적 지지가 청소년 흡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

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청소년은 동료의 영향으로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금연을 할 것인지는 부모의 행동과 태도

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금연 프로그램에는 부

모의 참여와 그들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직접 표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Wen 등(2005)도 청소년에 대한 애정이

깊은 부모일수록 흡연 여부에 상관없이 그들 아이들의 흡연율

이 낮았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흡연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온다

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흡연을 하고부터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가래가 나오게 되었으며 냄새도 못 맡을 정도로 감

각이 둔해지는 경험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몸과 손에는 항상

담배에 찌든 냄새가 나지만 부모님께는 담배를 안 피웠다고 하

면서 부모님을 속이게 되었다. 결국 참여자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직접 몸으로 느끼지만 흡연이 만성화 되어버린 상태였

다. 식후에는 소화가 잘 되라고, 화장실에 갈 때는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치석이 생기고

비염이 생겨서 담배를 끊으려고 해도, 금연초와 패치를 해보아

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흡연에 길들여져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

의 청소년은 가족들에게 흡연사실을 숨기는데 이점에 대해

Chung (2001)은 청소년들도 흡연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임

을 알고는 있지만 만성화가 되어버렸고 그들 부모의 기대와 신

뢰를 져버릴 수 없어서 흡연사실을 털어놓지 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의 시기는 습관화와 만성화가

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속고 속이는 부모 자식과의 관

계를 개선하는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여학생들이고 이들의 흡연을 바라보는

우리사회의 시각도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부정적인 편이다. 참여

자들이 느꼈던 사회적 시각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남학생들 자신은 담배를 피우면서도 여자 친구가 담배를 피우

는 것은 보기 안 좋다고 하는 것이다. 더욱이 미래에 결혼할 여

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은 아기를 갖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생각

하며 학교에서도 담배 피우다 걸린 남학생은 봐주는데 여학생

은 벌을 주는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 우리사회는 여성의 흡연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둘째는 여성의 흡연을 관조하는

시각이다. 이제는 길거리에서 여성이 담배 피우는 것을 보아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많은 여학생이 담

배를 피울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흡연에 대해 Baker, Robinson, William과 Baker

(2000)는 남학생보다 사회적 이목에 덜 신경을 쓰기 때문에 흡

연을 할 가능성은 훨씬 높다고 하였으며 이는 최근 남학생의 흡

연율 증가는 높지 않지만 여학생의 흡연율은 꾸준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Kim & Suh, 2001) 알 수 있다. 따

라서 여학생을 위한 금연교육에는 남성에게만 관대한 한국사

회의 가부장적인 생각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여학생과 남학

생을 구분지어 흡연이 남녀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흡연이

청소년의 전체적인 건강을 해치는 것에 관한 교육내용으로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또한

청소년 남학생의 흡연 경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학생들

만의 고유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이어트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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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적인 모습, 그리고 멋스러움을 연출하기 위한 흡연 동기와 우

리사회의 규범이 여성의 흡연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아

여성의 흡연을 더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 여학

생의 금연교육에는 전체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스스로가 학교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의 흡연에 대한 남녀의 편견을 논하기보다는 흡연이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율을 저하시키며 태아의 발육부전을 가져

온다는 사실을(Jones et al., 1999) 주지시킴으로써 국가발전에

서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흡연하는 청소년 여학생에서 흡연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 구성요소와 의미를 밝혀내

기 위해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

한 귀납적 서술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흡연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여학생 8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으로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분석은 Giorgi (1985)의 현상학적인 연구 방법에 따라 분석하

였다. 참여자들로부터 175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으며

이 진술들을 29개의 주제(themes)로 묶고 다시 10개의 주제군

(theme clusters)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흡연 동

기’, ‘흡연 충동’, ‘사회의 무관심’, ‘흡연의 영향’, ‘여성 흡연

에 대한 시각’의 5개의 구성요소로축약하였다.

청소년 여학생들은 동료들에게 휩쓸리면서 혹은 담배를 피

우고 싶다는 본인의 의도에서 흡연을 시작하였다. 술과 담배연

기가 흡연 욕구를 갖게 하고 힘들 때나 무료할 때는 마음의 위

안으로 흡연 충동을 느꼈다. 청소년 흡연을 묵인하는 분위기와

몰래 흡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서 참여자들은 흡연이 습

관화되어 버렸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알고 느끼게 되었다. 그

리고 여성 흡연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인정하는 분위기를 동시

에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 경험 또한 청소년 남

학생의 경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여학생

의 경우 남학생보다 흡연 욕구를 느끼는 상황이 다양하고 그 흡

연에 대한 기대도 크다. 흡연은 날씬함을 유지하게 하고 신체상

을 긍정적으로 보이게 한다는 이유로 여학생들의 흡연율이 증

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학생의 흡연은 사회의 모체가 되

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며 장차 태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학생의 관심과 호기심을

대체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부모와 학교의 관심을 받는 존재로

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도록 하는 청소년 여학생만을 위한 흡

연예방 및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금연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여학생의 흡연율

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심리, 생리적인 특성을 고려한 흡연예방 및 금

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할 것이다.

둘째, 여학생의 다양한 흡연 욕구를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흡연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완화하고 연대감

을 강화시킬 수 있는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것

이다.

넷째,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단지 흡연 경험 유무만으로 선

정하였으나 흡연의 기간에 따라 그 의미나 구조가 달라질 수 있

으므로 추후의 연구는 대상자를 흡연 기간에 따라 나누어서 보

는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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